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성서 36주간) 
 

1. 바오로 서간이며 옥중서간으로 분류(필리피, 에페소, 필레몬서와 함께) 

2. 저술시기 : 감옥에서 저술(50년대 후반-60년대 초 / 영지주의에 맞서는 것으로 보

아 70-80년대에 저술 또는 편집되었을 것으로도 보고 있음) 

3. 저술목적 :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논박하면서 콜로새 신도들에게 

바오르는 선포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 주기 위해 집필 되었음. 

4. 구조 : 

 1,1-8 : 인사와 감사기도 

 1,9-3,4 :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3,5-4,6 : 새생명, 새생활 

 4,7-18 : 안부와 맺음말 

5. 콜로새 교회 :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있는 에페소에서 동쪽 내륙으로 약 192 Km 지점

에 있다.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프로기아 원주민들 외에 많은 유다인과 그리스

인들이 어울려 살았던 큰 도시이다. 콜로새 교회는 사도 바오로의 제자로서 콜로새 

출신인(4,12) 에파프라스의 전교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에파프

라스를 통해 콜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6. 주요내용과 특징 

 

 콜로새는 당시 유다이즘과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영적인 측면)만 중요시하고 인성은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통합된 존재로 접근해야 하는데 초기 교회 당시에

는 다양한 이단이 출몰했다.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우리는 콜

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볼 수 있다. 이 서간의 저자는 그리스도가 우

리의 주님이고 만물의 주재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언급하는 편지로 

시작한다. =>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신성)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인성)이십니다(콜로 1,15).  

 여기서 그리스도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전히 

인간이요, 신이신 그리스도다 . 따라서 이분의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어 저자는 이처럼 완전한 신인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

다”(콜로 1,18)=>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의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삶”이다.(콜로 3,8-

10; 12-13’ 15-17) 

 


